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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또 다른 제자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

들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 둘(빌립과 안드레)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비젼과 약속, 이것이 예수 그리스

도의 나다나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비젼을 보는 

자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따르는 자입니다. 또한 그는 인내하며 꾸준하게 변함

없이 충실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비젼을 넓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

왔습니다. 나다나엘 처럼 조용히 꾸준하게 변함없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

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별명은 우뢰의 아들 입니다. 이들은 정열적이고 또

한 완고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또한 지나칠 정도의 열심과 야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러나 이들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한 자리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오늘 이 본문에 요한은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명단의 거의 끝부분에 세베대의 아들들 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겸손

한 자입니다. 낮아지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제자 둘 입니다. 아마도 요1장에 나오는 5명의 예

수님의 제자들 중에 오늘 본문인 21장에 빠진 사람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안드레/빌립) 12

제자들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제자들일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 둘 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일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적어

놓을 만큼 두드러진 사람은 아니지만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

르며 섬기는 자들을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소금 역할을 

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

기를 축원합니다. 


